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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객 고민·걱정 덜어주는 ‘전남 섬 여행 날씨’ 서비스 시작
- 섬 날씨 정보와 관광 안전지수, 여행지 추천까지 한 번에 -

 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함동주)과 전라남도(도지사 김영록)는 전남 섬을 

찾는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5월 22일부터 ‘전남 섬 여행 날씨’ 

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.

  ‘섬 여행 날씨’서비스는 전남 주요 섬의 △ 날씨 정보와 △ 해양관광 

기상안전지수, 나에게 맞는 △ 섬 여행지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섬 여행 

맞춤형 기상서비스다. 광주지방기상청과 전라남도가 2024년도 지역기상융합

서비스 사업을 통해 개발하여 시범 운영해 왔으며,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해 

섬 검색 기능 도입, SNS 공유 기능 추가 등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정식 운영을 

시작한다. 

  날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섬은 퍼플섬으로 잘 알려진 신안군 반월·박지도, 

신비의 바닷길이 펼쳐지는 진도군 금호도 등 전라남도가 선정한 24곳의 ‘가고 

싶은 섬’을 비롯하여 신안군 흑산도, 완도군 청산도 등 유명 관광 섬 5곳, 

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방문객이 둘러보기 좋을 만한 인근 섬 5곳 등 

총 34개 섬이다.

  여행객들은 방문하려는 섬의 날씨 정보와 함께 해당 섬에서 체험할 수 

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안전 정보를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. 기상안전지수는 

둘레길 등 섬 관광 활동에 대한 섬여행지수, 뱃멀미 가능성을 등급화한 승

선체감지수, 해양레저(바다수영·갯바위낚시·갯벌체험) 및 생태체험(갯벌

체험)의 안전도를 예측해 볼 수 지수 등 총 6가지다.



  전남 섬에 대해 잘 모르는 여행객이라면 ‘섬 여행지 추천’ 기능을 통해 

나에게 맞는 섬을 알아볼 수도 있다. 여행하려는 시기와 좋아하는 여행 

테마를 선택하면 날씨와 사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해 적합한 섬 4곳을 추천

해 준다. 추천 결과는 카카오톡, X,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인과 공유할 

수 있다.

  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은 “섬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

날씨입니다. ‘섬 여행 날씨’ 서비스가 여행 계획의 고민과 날씨에 대한 

걱정을 덜어드려 많은 분들이 전남 섬의 매력을 느끼시는 데 도움이 되길 

바랍니다.”라고 말했다.

  전남 섬 여행 날씨 서비스는 인터넷 검색 또는 전남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

(www.jndadohae.com)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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